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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 사용

황교안 총리,  한‧중 가교인(架橋人)과의 대화 가져

 - 황 총리, 한‧중 양국 간 관계발전을 위한 가교 역할 지속 당부 

 - 참가자들,  장학생․청소년 교류 및 한국연구 지원 등 확대 건의

□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는 6.29(수) 조어대 국빈관에서 

한국과의 교류·협력 경험을 갖고 한‧중 관계발전에 노력하고 있는 

중국 각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ㅇ 이 자리에는 우리 정부 초청 국비유학생, 한국국제교류재단 초청 방문학자, 

한‧중미래지향교류 및 한‧중청년교류 등을 통해 방한한 학계, 사회·문화계, 

경제계, 언론계 등 중국인사 17명이 참석하였다. 

《 한중 교류협력 프로그램 》

◈ 대한민국정부초청장학생(GKS) : 한중 교육교류약정에 따라 ‘16년 현재 연간 체류인원 

60명 기준으로 대학원 석․박사 과정 장학생을 선발하여 지원

◈ 한국국제교류재단 펠로십(KF) : 해외 한국학 진흥을 위해 해외 학자 및 연구자의 방한 

연구(1개월~1년) 또는 한국어 연수(6개월) 지원    

◈ 한중미래지향교류 : 한․중간 인사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중국 지방정부의 중간간부급 인

사를 대상으로 하는 방한 초청사업(’99년부터 시행)

◈ 한중청년교류사업 :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양국의 청년(20~40세) 매년 300명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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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 총리는 한국과의 인연을 기반으로 여러 분야에서 성공적인 발전을 

이루어가면서 한·중간 우의와 협력 증진에 노력하고 있는 이들의 

노고에 대해 치하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양국 국민들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가교의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참석 인사들은 지리적·역사적·문화적으로 밀접한 한·중 양국이 비약적인

협력 관계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하고, 한국과의 

가까운 인연을 소중히 느끼며 양국 관계의 발전과 양 국민들의 상호 

우의와 이해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ㅇ 아울러, 상호간의 관심과 교류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한국·한국학 

연구나 장학생 초청, 청소년 교류 등을 계속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한 정책 제언 등도 개진하였다.


